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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전문대학원(Law School) 진학가이드(67)

“서울서 변호사 개업하지 마”… 

지방 로스쿨생‘부글부글’ 

-서울변호사협회“지역균형 발전”1~2년 등록유예 추진-

법학 문 학원(로스쿨)이 ‘서울’과 ‘비(非)서울’의 지역 간 갈등 구도에 휘말

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. 서울지방변호사회가 ‘지역 균형발 ’을 내세워 서울 이외 

지역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서울시내 개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기 

때문이다. 

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1월 회장에 당선될 때 ‘비서울 지역 로스쿨 

출신 변호사들의 서울변회 등록 유 ’를 공약으로 내걸었다. 다른 지역 로스쿨 출신

은 해당 지역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활동한 뒤에야 서울변회에 등록할 

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. 변호사법상 서울변회 회원으로 등록하지 못하면 서울

에서 개업을 못한다. 지난 11일 회원과 로스쿨을 상 로 1차 의견조사를 한 서울변

회는 좀더 범 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약 추진 여부를 결정할 정이다.

가뜩이나 사법연수원 출신이나 서울 소재 로스쿨 출신에 비해 취업률이 조한 

다른 지역 로스쿨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. 

남  로스쿨 학생 A(28)씨는 “지방 에 입학했다고 지방에서만 취직하라는 

것과 다를 바가 없다”면서 “밥그릇 싸움 때문에 지방 출신의 개업을 인 으로 제

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”고 밝혔다. 강원  로스쿨의 B(30)씨도 “부자와 서민, 

서울과 지방으로 이분화하려는 서울변회의 행태가 안타깝다”면서 “법조계 안 의 

분열과 반발심만 키우게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

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지역별 변호사 개업 제한 문제에는 신 을 기해야 한다는 

입장이 많다. 철환 한변호사 회 회장은 “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자칫 서울 변

호사들의 이권만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”면서 “직업 선택의 자유, 거주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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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자유 등 헌법  권리에도 배될 소지가 있다”고 말했다. 서울 서 동의 한 

변호사도 “지방 로스쿨 출신들을 서울에서 개업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

이란 서울변회의 명분에 배치되는 기득권 강화에 불과하다”고 주장했다.

이에 해 나 회장은 “로펌, 기업 등 취업은 자유롭게 하고 개업만 1~2년 제한

하려는 것이며 아직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”면서 “서울변회의 이익을 

해서는 등록 회원이 많을수록 좋지만 지역 균형발 을 한 것이므로 지방 로스쿨 

계자와 학생들도 공익  사명감 차원에서 근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

법학 문 학원 의회 신 윤(연세  로스쿨 원장) 이사장은 “지역  분리보다

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소외계층을 한 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

먼  논해야 한다”고 지지 하 다. 

(서울신문 재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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